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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의 질문

한국사회의 주요 성역할 담론인 ‘돌봄’의 여성역할 담론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 다양한 주체의 다양한 자기서사가 발현되는

미디어플랫폼에서 남성 돌봄은 어떤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는가?

신자유주의 체제의 경제상황과 여성의 교육, 취업의 기회 증가로 생계부양자 남성

(breadwinner)과 돌보는 여성(caregiver)의 성역할 분업체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그러나 돌봄의 여성역할 규범의 변화는?

2020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中
외벌이 여성의 가사노동 2시간 36분 VS 남성 1시간 59분(양쪽 모두 가족돌봄은 20분 미만)

2021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1월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가사 전담 남성 19만 4000명

- 2020년에 비해 29.5% 상승
- 20대 0.99만명(전년대비 94% 증가)
- 30대 1.37만명(전년대비 110.8% 증가)    
- 60대 이상이 9.84만명으로 가장 많음

2020년 고용노동부 육아 휴직자 중 남성비율 24.5%
(13.4%(2017)-17.8%(2018)-21.2%(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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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대중문화가 재현하는 돌보는 남성의 이미지

불량주부(SBS, 2005) 미스터 주부 퀴즈왕(2005), 해피엔드(1999)

- 경제력을 가진 아내에게 무시당하는 희화화된 캐릭터

-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 아내에 맞서 바람을 피우거나 가정에 충실

하지 않은 아내를 처단하는 역할(불량주부, 해피엔드). 

- 주부라는 외피에 가리워진 지적능력을 드러내는 반전캐릭터로

‘보통 주부’와 차별화되는 ‘역시 남자’로서의 유능함을 드러냄

(주부퀴즈왕).

-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등이 재현하는

연예인 아버지들의 이벤트성, 럭셔리, 탈일상화된 자녀돌봄 또한

‘돌보는 남성’의 제한된 이미지 생산

- 기존의 대중 미디어 플랫폼과 차별화되는, 다양한 주체들이 자

기 서사를 생산하는 뉴미디어 플랫폼에서 발현되는 남성돌봄

서사를 탐구할 필요성 → 웹툰, 유튜브에서 남성돌봄 콘텐츠 모

니터링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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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웹툰의 <닥터앤닥터>

“산부인과 의사 엄마의 임신과 출산, 공학박사 아빠의 논문 기반 육아. 탄탄대로를 달리던

두 사람의 좌충우돌, 우여곡절 중구난방 육아 이야기!”(웹툰 소개 글)

2019년 8월 31일~ 현재까지 주 2회 연재

부부의 연애와 결혼, 출산과 육아, 남편의 투병 등의 소재를 다룬 일상툰으로 2015년 4월,   

아들 출생 후 남편 이대양이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을 유학하고

육아와 살림을 전담한 3년의 내용에 주목

(단독육아결정까지(1-51화), 공동육아(52-56화), 우울감(61-63, 83-85), 육아빠(77-80), 

복귀(146-151), 어린이집(152-157), 박사(158-162), 경력단절(163-165))

• 유튜브 채널 <살림하는 남자, 안사람> 선정 과정

① 육아대디, 육아빠, 육아, 남성 등을 키워드로 <채널>, <동영상>을 검색.  재생

목록에 키워드에 적합한 영상이 있는지의 여부 확인. 총 33개의 채널 확보

② 구독자와 조회수가 1000명 이하, 일회성 콘텐츠인 경우, 장기간에 걸친 전업돌

봄자가 아닌 단기 육아휴직 중에 개설된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아빠와 전업주

부 엄마가 함께 운영하는 공동육아 채널, 전문직(약사, 소아/소아정신과 의사) 

남성의 정보성 콘텐츠 채널, 육아보다는 낚시/헬스 등의 취미나 주식/재테크 정

보가 주를 이루는 경우, 기타 육아용품 판매 등 광고성 콘텐츠가 다수를 이루

는 경우 제외

③ 최소한 천명 이상의 구독자+ 현재 진행형+남성이 전업육아/살림 전담자인 채

널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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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3개의 채널, <살림하는 남자, 안사람(구독자 9,68천명)>, <유기농하우스(2.79천명)>, 

<주부아빠 대디J(8.61만명)> 선정

• 최종 선정대상 후보에 오른 채널의 재생 목록 가운데 <유기농하우스>의 “육아엔 답이 없

다” 6개, <살림하는 남자, 안사람>의 재생목록 구분 없이 업로드된 10개, <주부아빠 대디

J>의 “주부아빠 브이로그” 재생 목록의 33개와 “주부아빠 인생조언” 재생목록의 6개, 총

55개 동영상을 1차 모니터링

- <주부아빠 대디J>: 소모적인 직장생활을 정리하고 유튜버로 커리어전환을 선택한 대디J     

의 유튜브 조회수 올리기,영상편집, 재테크 등의 정보가 다수.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가

까운 나이로 자녀 돌봄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적음

- <유기농 하우스>: 특수교육 교사인 아내와 남성 전업 육아/살림 부부이긴 하나 남편의

유튜브 수입과 유기농 제품 판매 등으로 가족경제 운영. 미니멀리즘 시골살이를 지향하

는 부부의 인생 철학이 강하게 반영

<살림하는 남자, 안 사람>

- 직장생활을 하는 아내와 육아/살림을 전담하는 남편의 성역할분담이 뚜렷

- 2021년 4월 5일 KBS의 <무엇이든 물어보살>출연, 해당영상은 4,359개의

댓글(2021.10.1기준)이 달림

- 2017년 21살(남편 양효철), 26살(아내 최민진)의 연상연하 커플로 결혼해

현재 5살, 3살 남매를 육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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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살림하는 남자, 안 사람의 재생목록 리스트

게시일 조회수 좋아요 싫어요 댓글수 길이

오래기다리셨죠? 구독자 (거의)1만 기념 안사람의 Q&A!/ 무엇이든 물어보살 남자주부 2021-07-25 5190 312 0 49 8분 16초

[vlog] 생애 첫 키즈풀빌라에서 보내는 여름휴가/ 경주여행 2021-06-28 7439 379 0 53 9분6초

엄마의 엄마의 엄마와 4대가 함께하는 데이트 2021-06-15 5658 240 0 10 6분 39초

[vlog] 26살 전업주부 아빠가 휴일을 보내는 법 2021-05-30 8295 345 2 41 3분 16초

26살 남자주부가 밤마다 집을 나가는 이유/무엇이든 물어보살 남자주부 2021-05-16 10967 563 2 172 5분 45초

[일상브이로그] 26번째 생일을 아내와 아이들과 소소하고 행복하게 보냈던 날 2021-05-10 14456 598 1 70 4분 8초

[20대 남자주부 브이로그] 냉장고

정리방법/다이소추천템/냉동실정리/냉장고용기추천/식재료보관방법/주부일상브이로그/무엇이

든물어보살/남자주부

2021-05-05 12488 629 1 88 3분 56초

[26세 남자주부] 초초초간단 누구나 할 수 있는 냉장고 정리방법/ 냉장실 정리/ 냉장고용기추천

/식재료보관방법/냉장고정리팁/주부일상브이로그
2021-05-01 16494 800 2 157 5분 21초

26살 남자전업주부의 일상(feat. 코로나검사/ 셀프이발/ 자몽먹방) 2021-04-23 20143 1223 2 143 9분 15초

20대 남자 전업주부의 평범한 일상 / 무엇이든 물어보살 남자주부 2021-04-19 41143 2904 9 420 5분 26초

2. 돌봄의 성역할

근대 이후 돌봄의 원형적 이미지 – 아이를 보살피는 어머니(안숙영, 2017; Romero&Perez, 

2016). 

사적영역인 가정의 자녀 돌봄, 노인과 병자 돌봄은 여성의 성역할. 반면, 남성에게는 임금노

동자로 가정경제를 전담하는 경제적 책임을 통해 ‘생산형 돌봄 무임 승차권’과 치안과 법의

공적 영역에서 보호를 담당하는 경찰, 소방관, 군인 등 ‘보호형 돌봄 무임 승차권’이 부여

(Tronto,2013/2014). 

남편/아버지는 가족 부양을 위해 돈을 벌어오거나 공적영역의 돌봄을 담당하고 아내/어머

니는 사적영역의 돌봄을 담당하는 성역할 분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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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임신과 출산, 돌봄의 본능과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회적 믿음은 여성에 대한 교육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한하는 이유가 되

며 여성에게 가장 어울리는 일자리는 전업주부라는 사회적 믿음의 근.거

(Illich,1981/2015; Ehrenreich & English,2005/2017)

• 여성이 생물학적으로 돌봄에 적합하다는 전제의 최종 귀착지 - 돌봄의 가

치에 대한 평가절하와 함께 돌봄노동을 비전문적이고 값싼 여성의 노동으

로 규정(Folbre, 2001/2007).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는 무보수 노동은 모든

산업사회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근거가 됨(Illich, 1981/2015)

• 여성이 돌봄에 적합하다는 사회적 신념이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

- 상대의 감정과 필요에 민감한 남성은 ‘남자답지 못한 남자’로 희화화

- 돌보는 일, 이른바 핑크칼라 노동을 직업으로 택하는 남성의 남성성과 직업선택

의 의도에 대한 의심.(어린이를 돌보는 직업을 선택한 젊은 남성들이 성범죄

의 가능성을 의심받거나 노인을 돌보는 남성이 노인학대의 가능성을 의심받

는 경우)

- 자녀 돌봄이나 부모 돌봄을 전담하는 남성에게 부여되는 ‘돈을 벌지 못해

여성의 일을 하는 무능한 남성’이라는 사회적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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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영(2016). 젠더계층의 교차를 통해 본 20대 대학생의 성별분업에 대한 인식: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서울

지역 4년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2(2), 113-147

“근데 애를 가지고 일을 똑바로 못하잖아요. 출산휴가에 육아휴직에 하고 나면 직장으로 제대로 돌아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이랑 같이 일해도 애가 뭐 학교나 유치원에서 일이 있다, 그럼 남편이 가는게 아니라 내가 가

는 거잖아요. 맞벌이를 해도 육아에 대한 부분은 여자가 전담하는 느낌? 내 커리어에 단절이 생길거고 같이 입사

한 남자동기들이랑 경력 차이도 당연히 생길거고”. 

“ 내가 아무리 잘나가는 PD고 뭐고 해도 집안일 부담은 나한테 있을테고. 그런데 거기다 애까지 낳으면 더 대박이

지. 솔직히 결혼을 안하고 싶은 거도 아니고 아이도 낳고 싶고..좀 돈도 있고 자상하고 날 우선으로 생각하는 남자

랑 결혼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돼서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아줌마도 쓰고 싶고. 그래서 일하는데 집

안 일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냥 맞벌이 할거구요. 근데 만약 남편이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없다면 가정주부 해도 될 거 같아요”. 

“아이 엄마가 삼성 정도 다니면 내가 육아휴직 할 수도”. 

“배우자는 연애할때 여자친구랑은 또 달라요. 자기 일 똑 부러지게 하고 집안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여자? 그리고 직장 내에서 내 와이프가 나보다 더 높은 직급이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도 일하니까 그렇게 질투 날 것도 없고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배우자가 돈 더 잘 벌고 이러면 내 와

이프는 이렇다, 자랑하고 다닐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싶으니까. 

내가 번 돈 다 살림에 보태고 싶진 않아요”. 

“저는 <오 마이 베이비>나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프로그램은 완전 갈등론, 이건 때려 죽여야한

다고 생각해요. 속잖아요, 여자들이. 부자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애를 낳으라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가

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나는 여친이 이런거 보는 건 완전 반대. 나에게 바랄까 봐.” 

“경제력이 된다면 여자는 굳이 일을 안 했으면 좋겠고. 둘 다 일을 해야 하는 가난한 상황이라면 맞벌

이 해야죠. 그런데 남녀역할 구분은 둬야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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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돌봄 담론의 한계

- 아버지의 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적 필요와 돌보는 아버지에 대한 사회적 재현이 증가하

고 있음. 그러나 아버지들이 자녀양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의 이면에는 성역할의 해체

가 아니라 어머니들이 가르칠 수 없는 공적 영역의 규범과 질서를 가르치며 자녀의 사고

력, 논리력, 사회성을 기른다는 ‘아빠효과’ 담론이 자리잡고 있음(조윤경,2012).

-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등의 프로그램은 과거의 가부장들과 다른 탈권위

적이고 감정표현에 익숙한 아버지들을 소개하는 효과.  그런 한편으로 아버지들의 미숙한

육아를 해프닝으로 소개하며 역설적으로 어머니가 육아의 전담자임을 우회적으로 강조하

거나, 아버지의 육아를 이벤트성 놀이로 구현함으로 일상에서 현실 육아를 전담하는 여성

의 수고를 배제함(김미라, 2014; 이란&백선기, 2006).

3. 일상툰과 유튜브, 브이로그(Vlog)의 자기서사

-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목소리로 전달하는 구술사는 객관적 사실보다는 과거의 경험에 주관적 의미

를 부여하는 반허구적 서사물로 볼 수 있음. 자기 서사에 진술된 ‘나’는 객관적 사실로서의 ‘나’보다

는 화자가 기억하거나 기억하고 싶어하는 ‘나’, 혹은 남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나’의 모습에 더 가까

우며 구술의 주체들은 이러한 이미지의 재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강조하거나 축소하며 자기 합

리화와 정당화를 시도(김정경, 2009; 박혜숙, 2002). 

- 이러한 ‘주관적 재해석’은 의도적인 사실 왜곡과는 구별되어야 함. 자신의 삶이나 경험에 대한 화자

의 재해석은 사실을 의식적으로 왜곡하려는 행위라기보다는 객관적인 언어로는 설명되지 않는 혼

란스러운 경험을 나름의 언어로 채워넣으며 삶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음

(조윤숙, 2018). 자기의 삶과 경험을 누군가에게 들려준다는 것은 서사적 정체성을 창출하고 묘사하

는 행위이며 내용의 사실성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정체성을 창조하고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

하는 서사의 재구성 과정임(회네&데퍼만, 200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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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로 제작하는 구술사인 1인칭 다큐멘터리 또한 객관적 관찰주의를 지향하는 공적

다큐와 달리 재현의 주관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냄(남인영, 2004). 1인칭 다큐멘터리의 제

작 주체들은 자신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자신과 주변을 성찰하며 ‘나’를 둘러

싼 사회의 의미화 과정에 대해 탐구함(김숙현& 이효민,2018; 김정경, 2009). 

• 1인칭 다큐멘터리의 제작은 이미 존재하는 고정된 실체(being)가 아닌 유동적인 내가 성

장을 경험(becoming)하는 자기 성찰의 수행적 과정으로(서현석, 2006) ‘나’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과 규범에 대해 질문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거침.  이러한 맥락에서 1인칭 다

큐의 제작 주체들 가운데 많은 수가 게이나 레즈비언 등의 성 소수자, 인종적 소수자, 거

식증 환자, 성폭력 피해자, 고아, 입양아 등 해당 사회의 보편적 인간상이나 보편적 성역

할 규범과 거리를 두고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한 이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김숙현&이효민, 2018;홍지아, 2011). 

• 말로 하는 구술사, 카메라를 이용한 1인칭 다큐멘터리를 거쳐 도래한 인터넷 시대의 www은
전지구적 자서전 프로젝트를 이루는 거대한 이야기 수렴공간(Poletti, 2020).  소셜미디어, 
유튜브, 1인방송, 브이로그, 웹툰이나 웹소설을 올릴 수 있는 디지털 공간은 평범한 개인이
자신의 일상을 타인에게 공개하고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나가는 자기서사
의 플랫폼이 됨.  

• 김예란(2020)의 인터넷 브이로그 생산자 연구는 자신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로 소규모 팬들과
소통하는 이른바 마이크로 셀럽 가운데 한국사회에서 성적 일탈자로 여겨지는 동성애자와
트랜스 젠더들의 존재에 주목함.  이성애 사회의 일탈적 존재로 낙인찍힌 성적 소수자들은 이
성애자들과 다를바없는 평범한 일상을 보여주는 일상 브이로그를 통해 자신이 보통의, 즉
‘정상적인’ 존재임을 주장하지만 동시에 조회수를 의식하거나 악성댓글에 상처받는 경험을
통해 자신이 사회적 소수자임을 새삼스럽게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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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학대의 피해자인 20대 여성과 가부장제의 약자인 며느리의 경험을

다룬 일상툰((ex)<단지>, <며느라기>) 또한 대표적인 사회적 소수자의 자

기서사 사례(공다해, 2019;구자준, 2019). 위의 연구들은 웹툰이 그려내는

가정학대나 가부장제의 문제점에 공감하며 댓글로 자신의 유사한 경험과

그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을 공유하는 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즉 청자와 화자의 상호작용에 주목함(공다해, 2011). 

• 구술을 통한 삶의 재구성, 1인칭 자기서사 다큐멘터리의 제작,  일상

툰을 그려 연재하고 브이로그나 유튜브로 자신의 일상을 공개하는

행위의 공통점은 모두 실제하는, 혹은 상상의 청자(시청자, 댓글러)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것.  주체는 청자(타자)에게 자신의 인생이 수

용되고 긍정되기를 기대하며 사회문화적 맥락과의 소통과 타협을 거

쳐 자신의 정체성을 재현함. 자기서사의 주체들은 누군가에게 들려

주고 보여주기 위해 자기서사를 만들며 그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에

더해 자신이 원하는 나,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재현을 위해

선택과 배제를 통한 재구성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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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모니터링이 선정한 대상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성역할로 여겨져 온 자녀돌봄을 전담

하는 이른바 육아빠 남성.  남성의 성역할(가족의 생계부양)을 여성인 아내에게 이양하고

대신 여성의 성역할인 돌봄을 수행하는 이들은 부부의 합의를 통한 성역할 분담이라 할

지라도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에 따라 ‘제대로 된 가장 노릇을 하지 못하는 남자답지 못한

남자’로 한국사회의 소수집단에 해당함

• 웹툰과 유튜브의 자기서사 플랫폼에서 육아빠인 자신의 이야기를 연재하는 이들은 전복

된 성역할을 수행하는 자신들의 일상을 어떻게 재현하는가?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 이들은 자신들의 돌봄에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며 자신들이 부

여하는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어떠한 서사의 전략을 사용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현

대사회에 재현되는 남성 돌봄 담론의 현 위치와 쟁점을 살펴보려 함.  

분석 1- <닥터앤닥터>

1) 남성육아를 결정하기까지
2) 이공계 박사(과정생)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육아
3) 육아 스트레스와 우울감
4) 남성육아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에 대한 사회적 발언
5) 육아빠라서 느낄 수 있는 성장과 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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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성육아를 결정하기
까지

(웹툰 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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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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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공계 박사(과정생)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육아
(웹툰 1,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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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ῷ ᾅ ᴆᾅ₮ ↕∂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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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9화)

(7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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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화)

4) 남성 육아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51, 77, 7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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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빠의 보람과 성장

(프롤로그, 6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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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2- <살림하는 남자, 안사람>

1)남성 육아를 결정하기까지
2)육아/살림의 일상

(1) 아내와의 관계
(2) 사회적 시선
(3) 육아/살림의 보람과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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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성육아를 결정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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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목록 1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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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살림의 일상

(1)아내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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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시선

(재생목록 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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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살림의 보람과 성취 (재생목록 1,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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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빠 남성은 전복된 성역할(돌봄)을 수행하는 자신들의 일상

을 어떻게 재현하는가?

-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 이들은

자신들의 돌봄에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며 자신들이 부여하는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어떠한 서사의 전략을 사용하는가? 

• <닥터앤닥터>

타인(시설)에게 맡기기에는 불안하고, 부모님께 맡기기에는 만약의 경우 갈등을 피하기 어

려울 것 같은 상황. 결정적으로 태아의 심장소리에서 생명의 가치를 절감하고 휴학을 결정. 

이공계 엘리트로 통제와 매뉴얼로 인한 성과 얻기에 익숙한 나, 닥터베르에게 통제 불가능

한 육아는 최고난도 임무.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육아하는 아빠’로서의 심리적 외로움. 

그러나 힘겨운 육아의 경험을 통해 나를 키워준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깨닫게 됨. 부모로부

터 받은 사랑을 자식에게 물려주며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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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림하는 남자, 안사람>

어린 나이에 결혼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두 아이가 태어나고 창업을 준비하던 중 코로나 상황

에서 우연히 시작한 육아와 살림이 적성임을 발견. 이에 비해 아내는 살림을 좋아하지도, 잘하지도 못

해 성역할 전복이야말로 우리 부부에게는 최고의 역할분담

어느 주부보다 열심히, 잘 살림하는 나의 꿈은 “대한민국 최고의 주부“

돈을 벌지 못해 살림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고 잘하니까 살림을 하는 것. 

전업주부 아빠의 사랑과 돌봄으로 아이들이 잘 크는 것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의미있는 일.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을 감당하는 나에 대한 아내의 사랑과 감사

 개인의 성장서사 VS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진정한 가장 서사

 힘겨운 육아를 통해 부모의 사랑을 깨달으며 감사를 아는 인간으로 성장

VS  잘하는 살림과 육아를 하며 돈보다 더 귀한 일을 하는 진정한 가장

으로 성장

 잘 하는 일을 포기(유예)하는 것의 고통 VS  잘 하는 일을 하는 즐거움

 사회로부터의 고립 VS  내 가정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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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앤닥터>와 <살림하는 남자, 안사람>의 자기서사는

남성돌봄의 사회적 담론의 확장과 다양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참고문헌
공다해(2019). 웹툰에 나타난 젠더재현과 여성민속적 함의:<며느라기>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69, 5-39

구자준(2019). 변화하는 일상툰의 비판적 가족재현 : 웹툰<단지>와 <며느라기>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65, 71-98

김미라(2014). TV매체에 재현된 새로운 남성성과 그 한계. 주말 예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집>, 14(1), 88-96

김숙현&이효민(2018). 사적 다큐멘터리의 서사적 경향 및 특성:신진 여성 다큐멘터리 감독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33(2), 45-86

김예란(2020). 플랫폼 생산자와 일상성:일상 브이로거의 삶과 노동. <한국언론정보학보>, 101, 153-199

김정경(2009). 자기서사의 구술시학적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4, 177-206

남인영(2004).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의 재현양식 연구.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민가영(2016). 젠더계층의 교차를 통해 본 20대 대학생의 성별분업에 대한 인식: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서울지역 4년제 대학생을 중심

으로. <한국여성학>, 32(2), 113-147

박혜숙(2002). 여성 자기서사체의 인식. <여성문학연구>, 8, 7-30

서현석(2006). 스스로를 향해 카메라를 든 사람들. :자전적 다큐멘터리에 나타나는 주체와 사실에 관하여. <한국언론학보>, 50(6), 115-142

안숙영(2017). 젠더와 돌봄:남성의 돌봄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3(2), 107-136

이란&백선기(2006). 육아예능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부성성 연구; MBC <아빠 어디가>에 대한 기호학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16(1),107-120

조윤경(2012). 아버지 자녀양육서에 내재한 젠더 질서. <여성학연구>, 22(1).35-72

조윤숙(2018). 자전적 텍스트로서의 만화 유형 연구. <애니메이션 연구>, 14(2), 195-211

홍지아(2011). 1인칭 다큐멘터리에 드러난 결혼이주여성들의 자기 재현과 정체성의 자리매김. <미디어, 젠더&문화>, 18, 147-181

Tronto(2013). Caring Democracy: Markets, Equality, and Justice. 김희강&나성원 역(2014). 돌봄 민주주의 :시장, 평등, 정의. 아포리아

Romerao&Perez(2016) Conceptualizing the Foundation of Inequalities in Care Word.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60(2), 172-188

Illich(1981). Shadow Work. 그림자노동. 노승영 역(2015). 사월의 책. 

Ehrenreich  & English(2005). For Her Own Good: Two Centuries of the Expert’s Advice to Women . 강세영, 신영희, 임현희 역(2017). 200년 동안의 거짓말:과학은

여성의 삶을 어떻게 조작하는가. 푸른길

Folbre(2001). The Invisible Heart. 윤자영 역(2007). 보이지않는 가슴:돌봄경제학. 또 하나의 문화. 

Hoene, G.L & Dippermann, A(2004). Rekonstruktion narrative interviews. 박용익 역(2006). 이야기분석:서사적 정체성의 재구성과 서사 인터뷰의 분석을 위한 이론과

방법론. 도서출팍 역락. 

Polett , A. (2020). Stories of the Self: Writing after the Book. Manhattan: NYU Press.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1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162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감사합니다. 


